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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휘발유 평균 가격, 4.50달러 넘어 4년만 최고치 근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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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이란 전쟁 여파로 미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1갤런(약 3.78ℓ) 당 4달러(6038원)를 넘어선

가운데 3월 31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DC 인근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의 한 주유소에 가격이 명시돼 있다. 미국에서 평균 휘발

유 가격이 4달러를 넘은 것은 2022년 8월 이후 처음이다. sympathy@newsis.com. 2026.05.06.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미국 가스 판매업체 가스버디(GasBuddy)에 따르면 이란 전쟁으로 연료 재고가 줄어들고 원유

가격이 상승하면서 미국내 일반 휘발유 평균 가격이 갤런당 4.50달러를 넘어서 2022년 7월 중순 이후 최고 수준을 보였다. 

6일 에너지 전문매체 오일프라이스 닷컴 보도에 따르면 현재 유가는 2022년 6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던 사상 최고치에서 불과 0.5달러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전국적으로 역대 최고 가격은 2022년 6월 14일로 일반 휘발유 1갤런 가격은 5.016달러를 기록했다. 



매체는 여름철 운전 성수기가 시작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계속돼 유가 상승은 계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과 이란이 휴전 합의에 도달해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어느 정도 정상화돼도 역사상 최악의 석유 및 연료 공급 차질 사태를

시장이 극복하는 데는 몇 주, 심지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매체는 전망했다. 

미국의 많은 주에서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국 평균보다 높아 캘리포니아주는 갤런 당 6.10달러가 넘는 가격으로 가장 높은 가

격을 기록하고 있다. 

가스버디의 석유 분석 책임자 패트릭 드 한의 추산에 따르면 이란과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미국인들은 휘발유에 239억 달러를

더 지출했다. 

운전 성수기, 호르무즈 해협 폐쇄 연장, 그리고 미국의 연료 재고 추가 감소가 여름철 휘발유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

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주 초 보고서에서 “미국 휘발유 시장은 실제로 공급이 부족하며 여

름으로 갈수록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 미국의 휘발유 재고는 8월 말까지 2억 배럴 아래로 떨어져 사상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월 말 기준 휘발유 재고는 2억 2230만 배럴로 5년 평균보다 2% 낮았으며 같은 시기 기준으로 2014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drag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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